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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Self Differentiation and Care Efficacy

박순아**, 신수정*

   Sun Ah Park**, Su Jeong Shin *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의 상관관계 및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Pearson’s correlation, 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돌봄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학년과 전공만족이었다. 세 변수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은 부

분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Z=2.196, <0.05). 부분매개효과 설명력은 40%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

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돌봄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만

들고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돌봄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주요어 : 간호, 대학생, 돌봄효능감, 간호전문직관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self-differenti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 efficac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care efficacy.  The data collection 
period is from October 30 to November 30, 2022.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method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a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 efficacy were grade level and major satisfaction. The three variables were statically 
correl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care 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appeared to 
be a partial mediator (Z=2.196, p<0.05). The partial mediated effect explanatory power was 40%. This study 
wa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care efficacy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has prepared th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care effica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future. In the follow-up study, it would be 
created a program to improve the efficacy of c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propose an analysis 
study of its effectiveness. It also proposes a study to expand the number of subjects to identify factors that can 
affect the efficac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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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간호에서 돌봄은 간호의 본질이자 대상자의 간호실

무의 핵심이며 타인의 신체적, 사회문화적, 정신적, 영

적 안녕의 향상을 돕고자하는 대인관계 과정이다[1].

Leininger는 돌봄을 간호대상자와 가족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그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감정적, 지지적, 기술적 과정이며 대상자와 가족의

치료적 인간관계로 정의했다[2]. 간호에서 돌봄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돌봄효능감이 중요한데 돌봄효능감은

돌봄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3].

돌봄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공감 및 의사소

통능력이 뛰어나 대상자와 가족, 치료팀과의 협업 등

대인관계능력이 뛰어나고 간호문제 발생 시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상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

여 돌봄의 질을 높이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어[4] 간호

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돌봄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는 윤리적

민감성[5], 공감역량[5,6] 대인관계 능력[6], 의사소통능

력[7], 문제해결능력[7], 임상수행능력[7] 간호전문직관

[8,9], 자아상태[10], 스트레스 대처능력[11] 등이 보고되

고 있다.

연구자들은 돌봄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 중 아직 연구되지 않은 자아분화와에 대해 문헌고찰

을 시행하였다. 자아분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대인관계 능력[12], 의사소통 능력[13], 공감[14], 자기효

능감[15], 스트레스 대처[12]는 돌봄효능감과도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있어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자아분화

는 보웬의 가족체계이론의 개념으로 대인관계와 심리

내적으로 정서와 사고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12].

자아분화는 장기간에 걸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

용으로 이루어지며 정서적 자주성을 확립해 나가는 장

기적인 과정으로서 후천적으로 학습된다[15]. 자아분화

가 낮은 사람은 심리내적 측면에서 본능적 정서체계에

따라 반응하며 외부반응에 민감하며 의존적이며 불안

도가 높다[16]. 그리하여 대인관계에서도 독립적 행동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사랑과 인정욕구가 강하다[12]. 즉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지 못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사고하지

못하여 대인관계 문제가 많고[7],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

[13]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대상

자와 가족을 돌봄에 있어 필요한 공감능력[14], 의사소

통능력[13], 대인관계능력[12,16], 스트레스 대처 능력

[12], 임상수행능력[17]이 높으므로 자아분화가 높은 사

람은 돌봄효능감이 높을 수 있다. 그리하여 자아분화가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분화가 낮다 하더라도 개인의 내적 자원

에 따라 자아분화 정도가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아분화 정도가 낮다 하더라

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에 따라 돌봄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개인의 내적 자원 중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 직업에 대한 전문

적인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인간호에 대한 전문직

관이 높을수록 돌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어 환자

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된다[18]. 따라서 간호대

학생은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 및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간호전문직

관은 자기효능감[19], 돌봄효능감[20]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간호전문직관과 자아분화 관련 선행연구는 없으나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상관성을 시사하는 선행연구

[7,12-14,16,17], 간호전문직관과 돌봄효능감[19,20]의 유

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선행연구는 간호전

문직관이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 사이에서 매개변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연구

에서 돌봄효능감에 대한 자아분화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 자아분화와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으며 자아분화, 돌봄효능감 두 변수 사이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되지 않은 자

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정도를 알아보고 세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자아분화

와 돌봄효능감 두 변수 사이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

효과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

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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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

봄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자아분화와 돌봄효능

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교육과정이 유사한 경남 지역 2개 대

학에서 임상실습 시 대상자 돌봄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을 편의표집하였다. 연구의 대상자 수는

검정력 확보를 위해 G*Power 3.1.9.7로 산출하였다. 검

정력(1-β) .95 효과크기(effect size) .15, 유의수준(α)은

.05를 기준으로 산출결과 대상자는 172명이었다. 본 연

구에서 연구참여에 동의 후 자료수집에 참여한 대상자

수는 총 180명이었다. 누락된 응답이 있는 대상자를 제

외하고 총 17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Je가[21]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22]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총 36개의 문항과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가 높다. 하위요인은 정서인지 분화, 정서적 단절, 가족

투사, 가족 퇴행, 자아의 통합이다. Je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89이었다.

2) 돌봄효능감

돌봄효능감은 Coates가[23] 개발한 돌봄효능감 도

구를 Jeong[24]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 Likert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효능감이 높다. Coates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8이었고, Jeong의 연구에서[24] Cronbach’s α값은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6이었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et al.[25]이 간호사를 대상으

로 개발한 도구를 Han et al.[26]이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8문항이며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은 전문직 자아

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실무 역할, 간호의 전문성, 간호

의 독자성이다.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다. Han et al.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은 0.85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과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었다. 설문 조사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 설문조

사 절차 및 설문조사 중에도 연구철회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 모두 익명처리되고 코드화

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과 연구참여시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 안내하였다. 설문조사에 동의한

학생들은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 한 후 자료수집에 참

여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시간은 20분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분석하였

고, 일반적특성에 따른 자아분화, 돌봄효능감, 전문직관

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였다. 자아분화, 돌봄효능감,

전문직관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을 확인하였다.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

전문직관의 매개효과검증은 세 단계의 회귀분석 방법

을 사용하였다[27].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sobel 검증

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과 일반적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중 여학생은 142명

(80.7%), 남학생은 34명(19.3%)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

다. 학년은 4학년 94명(53.4%), 3학년 82명(46.6%)이었

다. 성적의 평점 평균은 3.5점 이상이 122명(63.6%)으로

3.5점 미만 64명(36.4%)보다 많았다. 임상실습만족정도

는 만족이 134명(76.1%), 보통이하가 42명(23.9%)이었

다. 종교는 없음이 129명(73.3%)으로 있음 47명(26.7%)

보다 더 많았다. 전공만족정도는 만족이 136명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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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하가 30명(22.7%)이었으며, 자원봉사기간은 한달

미만이 100명(56.8%), 한달이상이 76명(43.2%)이었다.

일반적특성에 따른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

감의 차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분화와(t=-3.19,

<.01)와 돌봄효능감이(t=-2.82, <.01) 높았다. 그리고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 간호전문직관(t=4.00, <.01)과
돌봄효능감(t=4.21, <.01)이 높았다. 종교는 있음이 없
음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t=2.14, <.05) 전공만
족은 보통보다 만족일 경우 자아분화(t=4.90, <.01), 간
호전문직관(t=4.01, <.01), 돌봄효능감이(t=5.28, <.01)
모두 높았다<표 1>.

2.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정도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 정도는 4점 만점에 2.98점

(±0.47)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83점

(±0.46)이었다. 돌봄효능감은 6점 만점에 4.34점(±0.53)

<표 2>.

3.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

감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분화와 간호전문직관(r=

.4173 <.01),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r= .486 <.05), 간
호전문직관과 돌봄효능감(r= .480 <.01)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표 3>.

4.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

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7].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아분화가 매개변인인 간

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값이 .403이

었다(<.05).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아분화가 종속변
인인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값이 .50(<.01)이

표 1.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Table 1. Difference of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6)

Charact
eristics

Categ
ories

n(%)
간호전문
직관

Self
Differenti
ation

Care
Efficacy

M±SD M±SD M±SD

Gender
Female 142(80.7) 3.83±0.45 3.09±0.40 4.34±0.54
Male 34(19.3) 3.82±0.47 3.03±0.34 4.27±0.49
t() 0.14(0.880) 0.78(0.431) 0.73(0.461)

Grade

3학년 82(46.6) 3.78±0.50
2.98
±0.38

4.22±0.55

4학년 94(53.4) 3.87±0.41 3.17±0.38 4.44±0.49

t() -1.30
(0.191)

-3.19
(0.002)

-2.82
(0.005)

School
record

≥ 3.5 122(63.6) 3.80±0.46 3.09±0.37 4.30±0.53
< 3.5 64(36.4) 3.88±0.45 3.06±0.42 4.40±0.53

t() -1.07
(0.283)

0.44
(0.659)

-1.21
(0.227)

Satisfac
tion on
Clinical
Practice

satisfa
ctory

134(76.1) 3.90±0.41 3.11±0.38 4.43±0.51

≤Com
mon

42(23.9) 3.59±0.51 2.99±0.41 4.05±0.50

t() 4.00
(0.000)

1.56
(0.123)

4.21
(0.000)

Satisfac
tion on
major

satisfa
ctory

136(77.3) 3.91±0.40 3.14±0.37 4.44±0.49

≤Com
mon

30(22.7) 3.53±0.50 2.87±0.40 3.97±0.50

t() 4.90
(0.000)

4.01
(0.000)

5.28
(0.000)

Volunte
er

experie
nce

≥1
month

76(43.2) 3.85±0.49
3.13ㅊ0.4
0

4.32±0.52

<1
month

100(56.8) 3.81±0.43 3.04±0.38 4.34±0.54

t() 0.54
(0.590)

1.45
(0.147)

-0.24
(0.809)

** : < .01, * : < .05

Variable
Self

Differentia
tion

Nursing
Profession
alism

Care
Efficacy

Self
Differentiation

1

Nursing
Professionalism

.173* 1

Care Efficacy .486** .480** 1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76)

표 2. 주요 변수의 평균

Variable Categories M±SD

Self
Differentiati
on

Cognitive Functioning vs.
emotional Functioning

2.98±0.47

self-integration 2.63±0.51
Process Projection of

Family
3.47±0.64

Emotional Cutoff 2.89±0.66
Degeneration of Family 2.97±0.56

Total 3.08±0.39

Nursing
Professional
ism

Professional self-concept 4.27±0.55
Social recognition 3.57±0.79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4.25±0.64

Role of nursing practice 4.29±0.62
Originality of nursing 4.17±1.17

Total 3.83±0.46
Care Efficacy 4.34±0.53

Table 2. Mean of variables (N=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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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표 4>.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자아분화와 매개

변인인 간호전문직관이 종속변인인 돌봄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자아분화(=.42, <0.5)와
간호전문직관(=.41, <0.5) 모두가 돌봄효능감에 유의
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40%로 나

타났다(F=57.07 <0.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인 Sobel
test 결과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

직관은 부분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Z=2.196, <0.05).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분화, 간호전문직관과

돌봄효능감 정도와 자아분화와 돌봄효능감과의 관계에

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 정도는 4점 만

점에 3.08점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간호대학

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8] 3.05점과 유사하였

으며, 간호대학생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2.77점[12] 보다는 높았다. 이는 연구대상의 차이로 연

구대상을 일치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년과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았는데 자

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새로운 환경에서도 만족스럽

고 적응적인 생활을 하며[29]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지

속적인 진로에 대한 성찰로 자아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보아[30] 전공 만족이 높은 대상자가 자아분화도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은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분화가 높음을 보고한 Lee(2011)의 연구결과와 유

사하다. Lee(2011)의 연구에서는 이를 발달심리학적 면

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경험이 많아지므로 심

리적으로 성숙되어 자아분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1].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

에 3.83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3.91점[32], 3.77점[33]과 유사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임

상실습만족과 전공에 만족할수록 높았는데 Park과 Oh

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만족과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32] 본 연구 결

과를 지지하고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라는 직업

에 대한 가치관으로 임상실습 시 간호에 대한 경험 부

족과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공만족을 저하시

키며 이는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성립을 저해한다고

한다[32]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간호를

해 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실습 시

어려운 부분을 병원과 학교가 상호보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전공만족과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돌봄효능감은 6점 만점에

4.34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4.35점[34], 4.26점[35]과 유사하다. 학년이 높을수록, 전

공에 만족할수록 돌봄효능감이 높았는데 Je와 Kim의

연구에서도 4학년이 3학년보다 돌봄효능감이 높았으나

[36] Oh와 Park의 연구에서는 3학년과 4학년의 돌봄효

능감은 차이가 없어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전공에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간

호전문직관이 성립되며[37] 간호전문직관이 명확할수록

돌봄효능감도 높아짐이 보고되고 있어[38]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자아분화와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돌봄효

능감은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분

화와 돌봄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를 분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었

다. 즉, 자아분화가 돌봄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도 하지만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돌봄효능감에 미

표 4.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N=176)

** : < .01, * : < .05

Step Model B(SE)  t F 

1step

Self
Differentiation
→Nursing
Professionalis

m

.20(.87) .17
2.32
*

5.38* .03

2step

Self
Differentiation

→
Care Efficacy

.66(.09) .50
7.33
**

53.79
**

.24

3step

Self
Differentiation

→
Care Efficacy

.56(.08) .42
6.93
**

57.07
**

.40
Nursing

Professionalis
m→Care
Efficacy

.47(.07) .41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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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자아분화 및 간호전

문직관과 돌봄효능감 관련 연구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자아분화 정도는 자신의 감정과 이성

을 분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능력[12,16], 스트레스대처[12], 의사소통능력

[13], 진로성숙도[39], 자기효능감[15,39]), 임상수행능력

[17]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간

호전문직관과 상관관계가 있으며[40,41,42] 돌봄효능감

의 하위 문항에 해당되므로 자아분화와 간호전문직관

이 돌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 결과

를 지지한다 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자아

분화가 낮다하더라도 간호전문직관이 높으면 돌봄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분화 향상과 더불어 간호전문직관 확립이 매우 중

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해서는 학부과정 교육에 자아분화와 간호전

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와 돌봄

효능감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자아

분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일반적특성은 학년과 전

공만족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만족과 전공만

족이 높을수록 높았다. 돌봄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일반적특성은 학년과 전공만족이었다. 간호전문직

관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자아분화, 간호전문

직관, 돌봄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전문

직관의 부분매개효과 설명력은 40%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돌봄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효과성에 대한 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돌봄효능감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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